
1) 패러다임의 전환: 마이크로바이오타 → 마이크

로바이옴

현재는 ‘마이크로바이옴’이 대세인 시대이다. 각

종 광고에서도 ‘마이크로바이옴’이 등장하며, ‘마

이크로바이옴’에 관련된 국책 연구 과제들도 다양

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. 마이크로바이옴

(Microbiome)이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

유전체(Genome)를 뜻하며,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

는 마이크로바이오타(Microbiota)와 유전정보를 의

미하는 유전체(Genome)의 합성어이다. ‘마이크로

바이오타’는 모든 생물에서 발견되는 공생 또는 병원

성일 수 있는 미생물의 범위로, 고균(archaea), 세균

(bacteria), 원생생물(protist), 곰팡이(fungi) 및 

바이러스(virus) 등을 포함하며, 마이크로바이옴은 

마이크로바이오타를 구성하는 정보의 집합체로 유전

체, 구조, 대사산물, 서식 환경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

한다[1](그림 1).

인체 마이크로바이옴(Human microbiome)은 

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통

칭하며, 1990년대 진행된 게놈프로젝트(Human 

Genome Project)의 완료이후, 2000년도 후반부

터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(Human Microbiome 

Project)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. 게놈프로젝트

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인간의 모든 유전자 염기

서열이 밝혀지면 생명과 관련된 질병이 모두 해결

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, 인간의 염기서열 분석만

으로는 생명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

식하게 되었고 인체 내 공존하고 있는 인체 마이

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. 2014

년 세계경제포럼(다보스포럼)에서 세계 10대 유

망 미래 기술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선정되

면서 관심은 최고조가 되었으며, 장내 마이크로바

이옴(Gut microbiome)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

발히 진행되어 왔다. 최근에는 구강 마이크로바이

옴(Oral microbiome) 연구가 각광을 받으며, 구

강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베이스(Human Oral 

Microbiome Database)도 구축이 되어 지속적인 

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(그림 2). ‘마이크로

바이오타’에서 ‘마이크로바이옴’으로의 비약적 발

전 및 패러다임 전환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(Next 

Generation Sequencing, NGS)로 일컬어지는 

유전체 분석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

다. 과거에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배양을 하면서 

미생물의 종류를 알아내고 새로운 종을 명명하였으

나, 시퀀싱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생물 군집의 심층 

정보가 획득됨에 따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 

사이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질환의 예방 및 

치료 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.

2) 전신건강을 위한 구강 미생물 균형의 중요성

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면역, 항균, 소화, 신

진대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

고 있으며, 우리 입안에는 1,000여 종류의 구강 미

생물이 살고 있는데, 타액(saliva) 1.0ml에서 발견

되는 세균 숫자만 해도 10
8
~10

9
개 정도이다. 이처

럼 입 속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장 미생물 다음으

로 수와 종류가 다양하며 좋은 세균이라 불리는 공

생균(commensal bacteria)과 나쁜 세균인 병원균

(pathogenic bacteria)이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의 

항상성(homeostasis)을 유지하게 된다. 구강 미생

물 불균형(dysbiosis)은 나쁜 세균의 수가 많아지면

서 구강건강 뿐 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

미칠 수 있다.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한 나쁜 세균의 

증가는 인체 면역 체계를 위협하며 다양한 질환을 일

으키게 되는데, 특히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구강 세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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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마이크로바이오타(Microbiota)에서 마이크로바이옴(Microbiome)까지(Cho et al., 2021)

그림 2.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발전(Cho et al., 20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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